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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인

영남대학 주체로 한국 통일 문제 심포지엄이 있었다. 어떤 계기 

에서였는지 나도 그 일원으로 불렀기에 생각하다가 응하기로 했다. 

그 후부터 통일 문제가 새삼 머리에서 맴돌았다. 그러나 이렇다할 정 

견을 못 가졌으나 하여간 참여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부풀었는데 그만 

병석에 눕게 되어 아까운 기회를 놓쳤다. 나는 북한의 실정을 듣고 

싶었다. 그 까닭은 크리스천으로，신학하는 자로서 한국 통일에 어떻 

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고 싶었다.

서구에서도 마르크시즘，공산주의 연구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활 

발하다.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연구에 큰 제약이 있다. 반공법이라 

는 것이 때로 느닷없는 데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. 그러나 크리스천 

은 어느 누구보다는 공산세계에 관심할 수밖에 없다. 더욱이 북한은 

그리스도교는 그 뿌리까지 뽑아버린 세계 유일한 영역이기에 그 안에 

사는 동포들에게 관심하지 않을 수 없다.

무엇보다도 공산세계를 앞에 놓고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 

을 수 없다. 그리스도교는 이 역사 안에 활동하는 하느님을 믿는다. 

그러면 그 하느님은 인위적인 장벽에 걸려서 공산세계의 인간들은 관 

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불가능하다. 그러면 교회도 없는 공산세계에 

서 하느님은 어떻게 활동하는 것인가? 그러나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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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 하느님은 교회라는 매개물을 통해서만 활동한다는 전제가 문제 

이다. 교회라는 개념이 개성개념일 때 더욱 그러하다. 하나님은 물론 

인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. 반신적 (反神的) 인 인간을 통해서도 가능하 

냐? 그렇다. 성서의 하느님은 역이용도 하는 하느님이다. 이스라엘을 

징계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는 하느님이다.

그런데 이런 문제는 공산세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. 이 시 

대가 온통 무신시대 아닌가，모든 것은 신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진행 

된다. 어떤 프로젝트에도 신이 간섭할 여백을 남겨 두지 않는다. 자 

세히 보면 교회정치마저 그렇지 않은가? 교회가 무슨 회의를 할 때 

어디 신의 관여를 전제하나? 그런 전제가 있다면 그처럼 막후공작을 

하고 권모술수를 구사하고 뜻대로 안 되면 주먹을 들지 않을 것이다. 

그럼 하느님은 정말 죽었나우

“죽었다! 그리스도교 시대는 지나갔다. 교회는 필요 없다. 신학 

도 필요 없다. 인간은 성숙했다.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.”

이런 소리가 요새 그리스도교 자체 안에서 연발된다. 그리고 그 

관심은 오히려 기술사회 자체，혁명의 과정 자체，역사의 흐름 자체 

에 기울인다.

그러나 그렇게 새삼스럽게 총소리에 놀란 토끼처럼 뛸 건 없다. 

오늘이 무신세계라면 옛날에도 무신세계이다. 언제 유신론이 정당화 

될 수 있는 시대가 있었나? 언제 하느님이 신을 전제로 한 사람 또는 

믿는 자를 통해서만 활동했는가? 그리스도교는 인간들이 하느님을 죽 

였다(십자가)는 데서 출발하지 않았나?

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다. 신을 전제하지 않은 세계에 

서 볼 때 예수의 일은 십자가로 끝난 것이다.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

세상이 죽인 이 사실 속에서 하느님은 세계의 궁극적 초석을 놓았다 

고 증거한 것이 그리스도교의 출발이다. 그리스도교는 저들이 한 일 

에서 저들이 자기들의 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실을 증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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했다. 이 증언을 위해 수없는 사람들이 피를 홀렸다. 그리스도교는 

무신，아니 살신 (殺神)세계와 마주 섰고 거기에 그 기점을 찾았다. 이 

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도 본질상 다른 상황이 아니다. 오늘이야말로 

더 다이나믹한 증언이 필요한 때다. 공산세계나 다른 무신세계에서 

진행되는 일은 그 자체의 리듬에 의해 움직인다. 그것뿐이다. 그러나 

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저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밝 

히는 증인이다.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교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을 

옳게 보지 않는다. 그것은 사회학적 판단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 

문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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